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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2022 년 7 월 3 일 “예수님의 비유(4) 누룩” (마 13:33) 

 

겨자씨 비유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대해 말해주는 누룩 비유를 살피겠습니다. 

 

[1] 누룩의 용례와 의미 

(1) 출 12 장.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직전 어린 양의 피를 문틀에 바르면 장자의 죽음을 면했던 
유월절(유대력 1.14.) 후 7 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무교절).  

(2) 레 2:11. 소제(곡식제물)를 드릴 때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상징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마치 누륵 같아서 부풀리게 만듭니다. 더 좋게 만들고 더 많게 보이게 
하고 싶어합니다. 선거철에 후보자들이 하는 말들과 같습니다. 아마도 있는 모습 그대로 귀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 위선, 속임 같은 죄의 속성에는 자기를 부풀려 보이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 있으면 있는 그대로, 슬프면 슬픈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리고나서 하나님과 
함께 해결하면 됩니다. 

� 마 16:6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 고전 5:6 ‘적은 양의 누룩이 빵 반죽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지 못하냐’  

개인적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으로 부풀리기 시작하면 한이 없습니다. 수치를 부풀립니다. 얼마나 
많이 했고 빨리 한 것에 대해 신화적인 동경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는 
거짓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누룩이 부정적 의미에서 부풀리는 의미를 말했는데, 오늘 비유에서는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2]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통로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역사 속에 나타난 예를 든다면, 

1. 다윗 왕 때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모함,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누룩과 같은 
영향을 끼쳐 하나님 나라의 큰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2. 사무엘 시대도 그러합니다. 혼란의 사사시대를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친밀함이 누룩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 한나의 서원이 
있었습니다. 이 배경에는 브닌나에게 당한 고통과 흘린 눈물, 그리고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바쳐진 헌신의 누룩이 이스라엘 역사에 미스바 세대의 회개를 이끌고 꽃 피웠습니다.  

3. 이 땅에서 획기적으로 부풀어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초대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는 세상의 
좋은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예수님의 승천 후 성령과 하늘의 은사를 받아 강력한 하나님 나라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누룩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오심은 예수님의 
순종과 피땀을 담은 기도,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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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게인스빌한인교회(손민석 목사) 

<맺음> 

개인과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구하는 백성들에게는 소량의 누룩을 넣은 
빵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헌신과 순종,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가 
누룩이 되어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왕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눔의 질문> 

1. 하나님께서 무교절 빵과 제사 소제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2.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누룩의 영향을 보고 경험한 것이 있다면 말씀해 보십시다.   

 

 

 

 

 


